
섬산련, 신섬유․IT융합 사업 “주력”

섬유산업연합회는 신섬유 개발과 섬유패션과 IT융합 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섬산련은 3월2일 서울 섬유센터 회의실에서 <2011년 중점 추진 사업> 발표 간담회를 열고 원자재 가격 급

등 및 원화 절상, FTA 확산 등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섬유업종의 동반성장 정착에 따른 글

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미래 신 성장동력 창출, 국제협력 강화, 섬유패션 산업 위상정립 사업 등을 추진하

기로 했다.

먼저 고기능ㆍ고성능ㆍ고감성 특징을 가진 나노ㆍ스마트ㆍ친환경 섬유 등 신섬유 육성의 지원기반을 구축

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정책을 반영해 섬유패션산업의 신 성장동력을 발굴할 계획으로, 섬유

생산기업들의 협력 컨소시엄을 만들어 기술 공동개발 및 마케팅 사업을 추진한다.

IT, 자동차, 조선 등 타 산업과 융합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섬유-IT 융합포럼 개최와 융합지원센터 운

영, 미래 자동차용 섬유소재 연구개발 사업 추진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섬유산업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교육훈련 혁신센터를 세워 고용안정화에 기여하고 섬유패션 장학재단을

설립해 사회 기부문화 확산에 동참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과 섬유무역 사절단 파견, 섬유산업 FTA 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수출 활성

화를 돕고, 섬유패션 부문 에코라벨 운영, 섬유업계 홍보 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최근 연임에 성공한 노희찬(삼일방직 대표) 섬산련 회장은 “국내 섬유산업은 각 스트림(공정)간 균형 있는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면방, 화섬, 직물, 염색, 의류 등

각 스트림간 협력을 통해 섬유업계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

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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